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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연대보증채무자 지원 환영!
 전체 채무자 ‘경제사면’으로 확대해야!
· 연대보증만이 아닌 채무자, 채무면제 폭 확대해야…
· 개인회생, 개인파산 조건 등 좀 더 현실적으로 완화해야…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은 정부의 IMF 연대보증채무자 등 11만여 명에 대해서 신용정보기록 삭제 및 채무조정으로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아울러 2003년 카드대란으로 126만명, 2008년도 미국발 신용경색으로 수 많은 신용불량자가 발생한 전 채무자로 대상을 넓히고, 연대보증채무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채무자도 포함하는 ‘경제적 사면’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음.

□ IMF 이후 금융사는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156조원(2002.3월말 현재)으로 회생하였으나, 개인 채무자들은 국가적 재난의 영향이 있음에도 전적으로 본인의 잘 못인 것처럼 ‘신용불량자의 멍에, 빚의 늪’ 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가정이 파괴되거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장기간 받고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기회를 주기 위해 채무자 전 대상으로 경제사면으로 확대 실시해야 함.

□ 이번 정부의 지원 방안은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해 연대 보증한 채무자에게 신용불이익 정보 삭제, 연대보증채무 미상환자 11만3천830명의 13조2천420억원에 대한 채무조정임. 연대보증채무 미상환자에 대해선 최대 70%까지 채무를 탕감하고,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이 10억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하며 연대보증인에 대해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뒤 그 원금의 40~70%를 감면하고 원금은 최장 10년까지 분할 납부하면 됨.

□ 개인의 잘 못보다는 외부의 국가 경제적 요인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 수많은 신용불량자들이 ‘빚의 굴레’에서 ‘신불자의 멍에’에서 벗어나, 새정부에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외환위기 뿐만 아니라 2008년도 미국발 신용경색까지 확대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일괄 면제하고, 개별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하고, 채무자는 빚 발생 인과관계를 조사하여 채무조정의 폭을 확대 시행하여야 하고, 아울러 개인회생, 개인파산 조건을 완화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임.

[bookmark: _GoBack]□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강형구 금융국장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양산된 신용불량자들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로 수년간 채권자의 추심으로 자산이 없고, 수년간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충분한 대가를 치럿으므로, 채무 면제 폭을 확대하고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가 경제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1.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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